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 통합운영
DS사업 총괄 권오형 사장 임명 … 반도체-디스플레이 시너지 제고

삼성그릅은 부품사업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 메모리, 시스템 대규모 집적회로(LSI) 등 반도체 부문과 액정표

시장치(LCD) 부문을 모두 맡는 DS(디바이스 솔루션) 사업총괄을 신설하고 권오현 반도체사업부 사장을 총괄

사장에 임명했다고 7월1일 발표했다.

권오현 사장이 부장이던 반도체사업부는 폐지되고 메모리 담당(전동수 사장)과 시스템LSI 담당(우남성 사

장)은 각각 사업부로 격상돼 최지성 대표이사 부회장 직속의 DS사업총괄 산하에 들어간다.

권오현 사장은 LCD 사업이 위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LCD사업부장도 겸직한다.

또 사업총괄 사장을 보좌하고 부품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DS사업총괄에 경영지원실을 신설해 신임 실

장으로 김종중 삼성정밀화학 사장을 선임했다.

LCD사업부장이던 장원기 사장은 최지성 부회장의 보좌역으로 위촉해 DS사업총괄의 제조 및 설비 일류화

를 지원하게 된다.

신종균 무선사업부 사장은 디지털이미징사업부까지 관장하게 해 무선사업부의 기술과 역량을 바탕으로 카

메라·캠코더 사업의 경쟁력도 높이도록 했다.

또 정현호 디지털이미지사업부장(부사장)이 미래전략실 경영지원팀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후임에 한명섭

PDP일류화TF장(전무)을 임명했다.

삼성은 DS사업총괄 신설로 의사결정이 빨라지는 것은 물론 메모리, 시스템LSI, LCD와 삼성모바일디스플레

이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품사업의 기술개발, 제조, 구매, 대형 거래처에 대한 영업 등 시너지를 제고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교류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조준형 부사장(대표이사 보좌역)을 경영지원실 법무팀장에, 조남성 전무(스토리지담당)를

스토리지 담당 겸 생산기술연구소장에 각각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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